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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보물찾기를 하며 데이트를 즐기던 영국 커플

이‘돈방석’에 앉게 됐다. 

아담 스테이플스(42·오른쪽)와 리사 그레이스(42·

왼쪽)는 지난 1월 금속탐지기를 들고 서머싯의 한 사

유지로 향했다. 이른바‘보물찾기’을 취미로 하는 이 

커플은 이곳에서 1066년 주조된 은화 2,571개를 무

더기로 발견했다. 스테이플스는 보물전문잡지‘트레

져 헌팅’과의 인터뷰에서“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

의 은화가 무더기로 쏟아져 너무 놀랐다.”고 말했다.

두 사람의 신고를 받고 지난 7개월간 감정을 거친 대영박

물관 측은 이들이 발견한 은화가 1066년 해럴드 2세가 재

위하던 당시 주조된 것이며 500만 파운드(약 610만 달러)

의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. 해럴드 2세는 앵글로색슨 시

대의 마지막 왕으로 1066년 1월 왕위에 올라 같은 해 10월 

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.

헤이스팅스 전투는 영국 남동부 헤이스팅스에서 노르망

디 공국의 정복왕 윌리엄과 헤럴드 2세가 맞붙은 전투로, 

헤럴드 2세는 이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이 눈을 관통해 

전사했다. 이로써 앵글로색슨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후 윌

리엄이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로 왕위에 오르며 노르만 

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간식을 얻기 위

해 다친 척하는 방법을 터득한 견공의 모습이 

인터넷상에서 화제다.

지난 28일‘나우뉴스’에 따르면 태국 수도 방

콕 거리를 떠돌고 있는 개 한 마리는 사람이 자

기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뒷다리를 질질 끌며 

걷는다. 현지 주민들에게 개(Gae)라고 불리는 

이 떠돌이 개는 뒷다리를 질질 끌며 걷다가도 

일단 사람이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

것처럼 멀쩡하게 일어서서 간식을 받아 먹는다.

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유한 타위폰 총플라

폴쿨이라는 이름의 현지 여성은“난 개를 좋아해 여러 마

리를 키우고 있고 떠돌이 개들을 돕고 있다.”면서“몇 년 

전부터 거리에서 이 개를 봐 왔다.”고 밝혔다.

또한“이 개는 나이가 많지만 매우 영리하다. 항상 사람

들을 속이려고 이런 수법을 쓴다.”면서“내가 밥을 주고 

있지만, 아직도 이 개는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.”고 

데이트하다 돈방석에 앉게 된 커플

간식 얻으려고 다친 척 하는 견공

한 엄마의 뱃속에서 11주 차이로 세상에 나온 

아이들은 쌍둥이일까?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하

기나 할까?

지난 26일 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

따르면 카자흐스탄 북부에 사는 릴리야 코노

바로바(29)는 지난해 임신 사실을 알고는 병원

을 찾았다. 의료진으로부터 뱃속 태아가 쌍둥

이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 만해도, 이 여성은 자

신이 태아를 두 번에 나눠 출산하게 될 것이라

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.

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완전중복자

궁(uterus didelphys)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

게 됐다. 선천적 기형인 완전중복자궁은 두 개

의 자궁이 동일 개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

다. 일반적으로 각각의 자궁 크기가 작아 유산

과 조산, 불임의 위험이 높다.

코노바로바의 경우 임신 초기 초음파를 통해 

확인한 태아들은 각각의 자궁에 하나씩 수정

된 상태였고, 잉태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어 

11주의 출산 간격이 생겼다.

이 여성은 지난 5월에 첫째를, 그로부터 11주

가 이달 초에 둘째를 무사히 품에 안았다. 이렇

게 태어난 두 아기를 쌍둥이로 보는 견해가 있

는 반면, 각기 다른 시기와 자궁에 잉태됐다는 

점에서 일반적인 형제나 자매, 또는 남매로 보

는 입장도 있다.

이 여성처럼 완전중복자궁을 통한 중복임신

의 확률은 500만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. 

중복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다배란, 즉 여러 개

의 난자가 배출된 뒤 이 난자들이 하루이틀 안

에 서로 다른 정자와 수정돼야 가능하다.

한편 생일이 다른 쌍둥이에 관한 최장 기록은 

2012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들로, 생

일 차이가 무려 8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생일이 11주 
차이 나는 쌍둥이(?)

왕조가 성립됐다.

이처럼 해럴드 2세의 재위기간이 단 9개월로 매우 짧기

에 이 기간 주조된 은화는 매우 희귀할 뿐만 아니라 그 가

치 또한 상당하다. 대영박물관에 따르면 해럴드 2세 당

시 주조된 은화는 현재 한 닢당 2,000~4,000 파운드(약 

2,500달러~5,000달러)의 가치를 지닌다. 

지난 7개월간 감정을 거친 대영박물관 측은“대단히 중

요한 발견”이라고 평가하고“소유권을 인계받을 예정”이

라고 밝혔다. 보물을 발견한 스테이플스와 그레이스는 박

물관 측으로부터 감정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

인다. 보상금은 토지 소유주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.

말했다.

이 여성에 따르면, 이 개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

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간식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다.

하지만 일부 동물 애호가는 이 개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

다가 혹시 다치지 않을까 우려를 드러냈다.

이에 대해 이 주민은“이 개에게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

다고 확신한다. 우리가 개의 두 다리를 확인했으며 양쪽 모

두 양호했다.”면서“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

수의사에게 데려갈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
